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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잘못 가르쳐놓으면 잘못 알고 갑니다. 잘 알

고 가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굉장히 고달픕니다. 지도자가 되어서 잘 경영하려면 

첫째는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지도자가 부담이 

없고 관리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잘 못 가르

쳐놓으면 관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자꾸 다른 곳

으로 가게 됩니다. 동물도 잘 가르쳐놓으면 동물관리 

하는 사람이 별 신경 안 쓰게 되어 덜 피곤하게 됩

니다. 선생님이 그때 가르쳐놓을 때 잘 가르쳐놨기에 

10년 동안 해외에 나가서 손이 안 갔어도 인원이 계

속 불어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잘 못 가르쳤습니다. 부잣집 아들 딸 같이 

가르치니 교회 다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곳

에 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들도 잘 배워야 합

니다. 처음부터 잘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해준다고 

가르칩니다. 

다 해준다고 가르치니까 계속 기다리다가 안 되면 

안 해준다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서 가르치려면 경험해 봐야 압니다. 나는 하나님이 

안 해준다고 가르칩니다. 

나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거의 돌덩어리로 봅니다. 왜

냐하면 돌은 내가 만지는 만큼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갖다 쌓으면 더 유익이 되고 놔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그렇

게 보니까 다 내 책임으로 느끼고 ‘내가 다 하겠다, 

내 일 다 하고 하나님 것 해드리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부모도 자식이 그런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

분의 부모도 자식에게 다 해주기만 하지 않았습니

까? 어렸을 때는 다 해줍니다. 어렸을 때 부모가 해

준 것 갖고는 큰일을 못합니다. 자기 존재밖에 못합

니다. 그러나 자식이 성장 했을 때는 해주지 않습니

다. 성장해서 하는 것은 자기가 할 때 남아지는 것입

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못 가르쳐 주면 안 됩니다. 괜히 

사막 벌판에서 하나님 온다고 가르치고 누구 온다고 

가르쳐놓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알고 거기서 기다리

다가 죽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 안 온 다

고 가르쳐야 됩니다. 가는 곳까지 차 안 온다고 가르

치면 막 걸어갈 것입니다. 그러다가 차가 오면 타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서 자기 책임을 강하게 느끼고 일을 해야 됩니다. 본

인 스스로를 발굴해야 합니다. 누구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책을 쓰는데 제목 하나만 가지고도 한 권을 낼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쳐주셨습

니다. 내가 어렸을 때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가르쳤

습니다. 처음에는 냉혹하다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

었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지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내의지력이 강

해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자기가 스스로 

해놓고 하나님이 도왔다고 할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그 자체가 도운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믿음

입니다. 

목회는 애들 잘 지도하고 잘해주면 잘 따라옵니다. 

무조건 잘 해주면 어린 양만 늘어서 목회자가 힘듭

니다. 그러나 해줄 것은 정확하게 해줘야 합니다. 안 

해주면 안 됩니다. 

부모님만 전도 되어도 애들이 피곤한 것이 없습니다. 

부모 전도 하는 게 특별히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해를 시켜주고 설득하면 ‘아 그렇구나’ 합니다. 모르

니까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들도 사람이니까 설

득을 시키고 가르쳐주면 잘 합니다. 오래된 것은 그

만큼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 잘 풀어주면 달라집니

다. 인식관이 달라집니다. 만났을 때는 그 교회 싫다

고 했어도 나중에 가서는 ‘아 그랬구나’ 합니다. 부모

들이 자기 얘기를 하면 또 들어줘야 합니다. 

부드럽게 애들을 잘 다뤄 나가야 합니다. 잘 다루면 

잘 됩니다. 사람이 자기 몸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누가 다른 사람이, 윗사람이 조금만 강하게 

해도 싫은 것 같이 다 똑같습니다. 자기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뜨거운 곳에도 들어가 보고 더위도 

겪어봐야 다른 사람이 덥다고 할 때 자기도 똑같다

는 것을 압니다. 사람의 체온은 37도로 같습니다. 그

래서 내가 더위를 타면 상대도 더위를 타는 것입니

다. 더울 때 ‘나는 더위 타도 쟤는 더위 타지 않을 

거야’ 하고 놔두면 안 됩니다. 같이 더위 탄다고 같

이 봐야 합니다. 누가 밥 안 먹으면 ‘쟤는 원래 자주 

굶어서 배가 안 고플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똑 같다. 똑 같은 세계다.’ 이렇게 만 봐도 상대를 

90%이상 투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

다. 자기를 보고 투시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따로 

애들 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도자들은 자기보다 월등하게 강한 사람이 있으면 

견제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알



아주지 않고 눌러서 그냥 일만 시킵니다. 그러면 지

도자가 못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

았습니다. 바닥부터 위까지 계속 뛰어야 합니다. 모

든 지도자는 일하는 사람을 자기 애인으로 보고 귀

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군대 간 사람들 잘 해주고 편지도 써주고 열심히 관

리해 주어야 합니다. 영을 잘 모르면 정신이 영이라

고 하면 됩니다. 정신이 영이라고 생각하고 정신이 

다른 데 가는지 잘 봐야 합니다. 정신이 제대로 박혀

야 됩니다. 썩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육신도 썩어 

버립니다. 

교회에 처음 왔을 때부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죽은 시체를 살렸다고 그러면 믿

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지 말고 그냥 정신

적으로 가르쳐서 살려놨다고 하면 ‘아~ 역시 정신 

상태가 삐뚤어진 것을 설교를 해서 가르쳤구나.’ 하

고 다 믿어질 것입니다. 젖을 먹는 어린 아기에게 밥

을 먹으러 가자고 하면 누가 따라갑니까? 어른에게 

젖을 먹으러 가자하면 누가 따라갑니까? 장난 하냐

고 할 것입니다. 밥 먹으러 가자고 해야 따라갈 것입

니다. 이와 같이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

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육신을 살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하면 ‘아멘’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렇게 

살리는 것이 많습니다. 옛날에 3일 만에 죽은 사람 

시체가 다시 살아난 일이 많지 않습니까? 선생도 어

렸을 때 부흥집회 갔을 때 이야기 들어보니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 누나가 늦게 도착해서 동생 얼굴을 

보고 싶다고 하니까 관을 뜯어서 보여주었는데 그 

때 꾸무럭거리면서 살아난 것입니다. 그와 같이 현실

의 것을 가르쳐주면서 ‘이와 같이 이러하다.’ 고 가르

쳐주어야 합니다. 성경에 있는 것만 자꾸 이야기하면 

성경책을 의심합니다. 예수님이 이천 년 전에 행했던 

것이기 때문에 의심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지혜롭게 

가르쳐야 됩니다. 

 


